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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태용 감독

｜프로배구 꺋에어컨리그꺍…역대급 돈잔치 예고
FA 전광인·한선수·이민규…V리그 대형금고 열렸다

한국배구연맹(KOVO) 김윤휘 사무총장은 최근
구단 단장들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다. ‘선
수 계약 시, 옵션을 없앴으면 좋겠다’는 요지였다.
‘샐러리캡(남자 25억원, 여자 14억원) 안에서 선수단
페이롤을 해결하자’는 메시지다.

그러나 이를 접한 몇몇 부자구단들은 강한 반감을
나타냈다. ‘KOVO가 규정 바깥의 영역까지 간섭하
려 드는 것은 월권’이라는 시각이다. 실제 옵션에 관
한 KOVO의 규제는 없다.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
규모가 협소한 구단들은 KOVO의 생각에 원론적으

로 찬성한다. 옵션의 적정성과 범위를 놓고, 뜨거운
갈등이 예고되고 있다.

이 구도에서 주목할 지점은 ‘왜 배구팀들이 돈을
못 써서 안달일까’에 있다. 국내 4대 프로스포츠
중 상대적으로 연봉 억제가 잘 되었던 배구도 ‘자
본 확장의 시대’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전조라
할 수 있다.

뀫왜 이 시점에 배구선수 몸값이 급등할까?
2017∼2018시즌 V리그의 평균 시청률은 남자

0.89%, 여자 0.79%로 나타났다. 포스트시즌만 떼어
내면, 남자 1.41%, 여자 1.06%에 달한다. 케이블 T
V의 대박 시청 기준인 1% 벽을 돌파한 것이다. 전년
대비 남자는 13%, 여자는 10%의 시청률이 올랐다.
KOVO는 도드람양돈농협과 2019∼2020시즌까지
3시즌에 걸쳐 타이틀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
액이 90억원에 달한다. KBSN과의 중계권 계약은
2020∼2021시즌까지 5시즌에 걸쳐 총액이 200억원
이다. 배구가 겨울스포츠 킬러콘텐츠로 떠오르자 투
자가치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. ‘기왕 쓸 돈, 더
써서 승리하자’로 모 기업의 발상이 전환되고 있다.
인색한 이미지였던 인삼공사가 FA 센터 한수지를
잔류시키기 위해 연봉 3억원을 베팅한 것은 여자배
구계 전체를 경악시킨 상징적 사건이었다. ‘3억은 김
희진(IBK기업은행), 양효진(현대건설) 같은 최고선
수들만 받는다’는 관념이 깨진 것이다. 현행 규정상,
여자배구 연봉 상한선(3억 5000만원)을 감안하면 몸
값 양극화의 심화를 예고한다.

뀫다가오는 ‘돈 잔치’를 어떻게 봐야할까?
FA 최대어 전광인의 몸값은 ‘역사적 규모’가 될

것이 유력하다. 대한항공 한선수의 연봉(5억)을 넘
길 것은 기정사실이다. ‘B팀이 연봉 10억원을 제시
한다’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. 심지어 C팀 감독은 현
역선수 최고연봉과 동일액수인 5억을 요구했다는
얘기도 들린다.

이런 상황을 과열로 볼지, 성장으로 볼지에 관해
선 판단이 갈린다. “수요-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
책정되는 것이고, 고액선수가 나와야 어린 선수들에
게 배구를 할 동기를 줄 수 있다”는 주장이 있다. 한
편에서는 “국제경쟁력 등 실력에 걸맞은 액수인가”
라는 반론도 있다. 다만 분명한 사실은 FA등급제,
샐러리캡 같은 제도로는 이 상승을 잡지 못한다는
것이다. 애당초 적정가격이라는 개념은 환상이다.
가격은 시장의 ‘보이지 않는 손’이 정하는 것이기 때
문이다. ▶ 관련기사 2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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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률 등 급상승…겨울 킬러스포츠 부상
꺋투자대비 효과 만점꺍 모기업도 발상 전환

전광인 연봉 역대 최대 유력…10억 소문
한선수도 5억훌쩍넘을듯…일부선 꺎과열꺏

프로배구 사상 가장 큰 프리에이전트(FA) 시장이 열린다. 현역 최고의 레프트로 꼽히는 전광인(왼쪽부터)을 비롯해 우승을 경험한 세터 한선수, OK저축은행 황금기를 이룬 세터 이민규, 레프트 송희채와 송명근의 행선지와 계약 규모는 역대급이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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